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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빈곤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

우리 국민 56%, ‘해마다 극빈가구 늘어나고 있다’!

*자료 출처 : 한국갤럽, ‘빈곤에 대한 인식 1900-2023’, 2023.09.14. (만 19세 이상 1,501명, 면접조사, 2023.02.10.~02.28.)

[그림] 가난의 원인 (%)

◎ 가난의 원인, 예전에는 ‘환경 때문’, 지금은 ‘노력 부족’!

*자료 출처 : 한국갤럽, ‘빈곤에 대한 인식 1900-2023’, 2023.09.14. (만 19세 이상 1,501명, 면접조사, 2023.02.10.~02.28.)

‣ 오는 10월 17일 UN이 지정한 ‘세계 빈곤 퇴치의 날’을 앞두고, 한국갤럽이 1990년부터 4차례에 걸쳐 조
사한 ‘빈곤에 대한 국민 인식’ 리포트가 있어 이를 살펴본다. 우리 국민들에게 ‘극빈가구가 해마다 늘고 있
다고 생각하는지, 아니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’를 물었다. 그 결과, 56%가 ‘늘고 있다’고 응답했고, 
‘변함없다’ 30%, ‘줄고 있다’ 14%였다. 

‣ 1990년 조사에서는 극빈가구 증가와 감소 의견이 각각 40%, 43%로 팽팽히 맞섰으나, 1997년 IMF 외환
위기,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2012년 조사에서는 극빈가구 증가 의견이 73%까지 치솟아 
최고점을 찍었다. 실질적 경제수준은 한 세대를 거치며 분명 더 나아졌으나 극빈가구에 대한 인식은 30년 
전보다도 좋지 않은데, 가구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,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하겠다.
[그림] 극빈가구 증감에 대한 인식 (%)

‣ 사람들은 가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까? 이번 조사 결과, ‘노력 부족’이 42%로 가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
응답됐고, ‘양자 비슷’과 ‘환경 때문’이라는 의견이 각각 31%, 28%로 나타났다. 1990년 첫 조사에서만 해
도 가난이 ‘환경 때문’이란 의견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높았으나, 2012년부터는 ‘환경 때문’ 응답이 줄어들
고 있는데, 올해는 ‘노력 부족’을 꼽은 비율이 처음으로 ‘환경 때문’을 앞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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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자료 출처 : 한국갤럽, ‘빈곤에 대한 인식 1900-2023’, 2023.09.14. (만 19세 이상 1,501명, 면접조사, 2023.02.10.~02.28.)

‣ 극빈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 지금보다 2배 이상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
는지를 물었다. 찬성은 8%에 불과했고, 77%가 반대, 14%는 의견을 유보했다.  

‣ 4차례의 찬성률 추이를 살펴보면, 2023년은 30년 전 대비 1/3수준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
다. 사회는 훨씬 개인화/파편화되고,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사라지
고 있는 현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데이터이다.

[그림] 극빈자 위해 지금보다 2배 이상 세금 부담 의견 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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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성 의견 유보 반대

◎ 극빈자 위해 세금 2배 더 낼 용의, 역대 최저치!


